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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력은 인간의 생존과 산업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투입요소이다. 전력의 소비로부터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며, 
특히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은 전력과 관련된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평가하고자 한다.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은 소비자 지출과 소비자 잉여의 
합으로 구성되는 전력 수요함수 아랫면적이다. 이때 소비자 지출은 쉽게 관측되는 반면에 소비자 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력을 
대상으로 하며, 문헌 조사를 통해 전력의 용도별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를 유추한다. 용도별 전력 수요의 가격탄력
성은 각각 –0.332, -0.351, -0.263으로 추정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추정된 전력 1kWh 소비의 소비자 잉여는 각각 
191.54원, 143.44원, 231.91원이며, 2013년 기준 전력의 용도별 평균가격은 각각 127.02원, 100.70원, 121.98원이
므로, 전력소비자의 경제적 편익은 각각 318.56원, 244.14원, 353.89원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이 값을 
201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순으로 각각 321.96원, 246.75원, 357.67원이다. 이 값은 전력
공급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전력, 수요의 가격탄력성, 경제적 편익, 소비자 잉여

Abstract - As electricity is an indispensable input to human’s existence and industrial production, economic 
benefits arise from consumption.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electricity consumption are useful information 
in various fields of electricity-related polic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value the economic benefits 
from electricity use. The economic benefit of electricity consumed is the area under the demand curve which 
made of the sum of the actual consumer expenditure and the consumer surplus. Consumer expenditure can be 
easily observed but the information on price elasticity of demand is necessarily required to compute consumer 
surplus. This study derives the estimates for price elasticities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 price elasticities 
of the electricity demand for residence, industry, and commercial are estimated to be -0.332, -0.351, and 
-0.263, respectively. Because the consumer surplus of the electricity consumption for residence, industry, 
and commercial are computed to be 191.54, 143.44, and 231.91 won per kWh, respectively. Given that 
average prices of electricity use were 127.02, 100.70, and 121.98 won per kWh for the year 2013, the 
economic benefit are calculated to be 318.56, 244.14, and 353.89 won per kWh, respectively. We can convert 
the values to 321.96, 246.75, and 357.67 won per kWh in 2014 constant price, respectively, using consumer 
price index. They can be used in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a new electricity supply project.

Key words : electricity, price elasticities, consumer surplus, economic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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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 및 산업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투입요소이다. 전력은 2차 에너지로

서 사용의 편리성 및 안전성 때문에 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원구성 살펴보면 발

전원가가 비교적 낮은 유연탄 및 원자력을 기저로 하

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전력가격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LNG나 석유제품 등 다른 1
차 에너지의 가격보다도 2차 에너지인 전력이 저렴한 

가격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다른 에너지에 대한 

수요에서 전력에 대한 수요로 이동하는 ‘전환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가을에는 전국적인 순환

정전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기온의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안정화

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수요가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수반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민간기업 발전회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이 전력생산의 대부분을 책임지면서 

발전공기업이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

서 발전공기업의 적기 투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안정적 전력공급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공
공부문 투자 재원의 부담주체는 결국 일반 국민이므

로 투자에 앞서 해당 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수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비용 및 편익의 추정은 핵심적인 작업이다. 해당 사업

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비교적 수월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반면에 편익은 경제학적 개념으로 추정에 있

어 자료의 한계 등의 이유로 계산이 쉽지 않다. 미시

경제학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핵심적 정보

인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은 전력소비에 대한 소비

자 지출과 소비자 잉여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의 기

하학적 의미는 전력에 대한 수요함수의 아랫 면적이 

된다. 따라서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

해서는 소비자 지출 및 소비자 잉여를 각각 추정해야 

하는데 소비자 지출은 쉽게 관측되지만 소비자 잉여

는 경제이론을 이용하여 엄밀하게 추정을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소비의 소비자 잉여를 추

정한 후 이 값을 소비자 지출과 더해 전력소비의 경제

적 편익을 산정하고자 한다. 특히 전력소비의 총 경제

적 편익을 전력 소비량으로 나눠주면 전력 한 단위

(kWh) 소비의 경제적 편익이 된다. 따라서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잉여를 추정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소비자 잉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용도별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것이다.
전력은 전력거래약관에 따라 주택용, 산업용, 일반

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에서 대표적 용도인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력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최근자료인 2013년 기준 한전에서 판매한 전력

량은 약 475TWh인데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택용 

13.9%, 산업용 55.9%, 일반용 21.5%로 이들 3개 부문

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력수요의 대부

분에 해당한다. 둘째, 국내 전력수요함수 추정에 대한 

문헌은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에 대해서만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이들 3개 부문만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

서는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한 이론적 모형 
및 구체적 적용방안을 살펴본다. 미시경제학의 소비자 

행동이론으로부터 경제적 편익의 정량화 구도를 도출

하고 이를 수요함수의 추정결과와 결부시켜 소비자 잉

여의 추정 필요성을 설명한다. 제3절에서는 전력의 용

도별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던 선행연구사례를 검토하

면서 종합화한다. 제4절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

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론

2-1. 수요함수 접근법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의 가격이 일정할 때, 관심대

상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도 따라서 변하게 되

며, 만일 이 재화에 대한 수요량과 가격 사이의 관계

를 나타내는 적절한 수요곡선을 추정할 수 있다면 그

러한 수요곡선의 높이는 바로 한 단위의 재화를 얻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가격을 의미하는 한계

지불의사액 또는 한계편익이 된다. 따라서 수요함수의 

다른 이름은 한계편익함수 또는 한계지불의사액함수

이며, 편익 또는 지불의사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요

함수를 적분해야 하며 수요함수의 적분은 기하학적으

로 접근하면 곧 수요함수의 아랫 면적이 된다. 경제학

적으로 볼 때, 특정 재화의 소비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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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함수의 아랫 면적으로 정의

되는 것이다. 
Fig. 1은 수요함수, 소비자 잉여, 소비자 지출의 관

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력 한 단위의 가격이 이고 

수요량이 일 때, 소비자가 만큼을 수요하면서 

얻게 되는 총 경제적 편익은 수요곡선 아래 면적 

□으로 추정 된다. 또한 수요곡선 아래 면적 

∆는 소비자 잉여(CS)가 된다. 즉, 소비자 잉여

는 빗금친 부분이며, 전력 소비의 경제적 편익은 소비

자 잉여와 소비자 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수요함수를 통해 전력 한 단위 소비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수요함수 접근법이라 한다. 수요함수 

접근법은 지불의사액이라는 후생경제학에 근거한 후

생값을 추정하고 있기에 재화의 소비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에 바람직한 개념이다. 

2-2. 소비자 잉여의 추정
수요함수 접근법을 적용하려면 우선 소비자 지출과 

소비자 잉여를 구해야 한다. 소비자 지출은 쉽게 관측

이 되므로 중요한 과제는 소비자 잉여를 계산하는 것이

다. 즉 Fig. 1에서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 
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작업이 쉽지 않은 이유

는 Fig. 1에서 수요함수가 실제로는 가격 축과 만나지 

않아 적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Muller(1985)는 소비자 잉여를 추정할 

수 있는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 

 


  

(1)

여기서 은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이며, 는 전

력 한 단위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가격, 즉 해당 

가격 이상에서는 더 이상 수요가 이뤄지지 않는 가격

을 의미한다. 이 공식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와 이 추정에 사용된 자료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최대가격에 대한 정보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Fig. 1에서 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
런데 현실적으로 이 값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특정한 

값으로 가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소비자 잉여 추정방안을 

Alexander et al.(2000)가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수요함수를 Taylor 전개하여 소비자 잉여가 매

출액을 가격탄력성의 2배 값으로 나눈 값의 음수 값

으로 근사화됨을 증명하였다. 즉 역수요함수를 Taylor 
전개하면 다음 식과 같다.

 ′  (2)

이 함수를 0부터 까지 적분하고 소비자의 실제 

지출인 를 빼면 소비자 잉여를 계산할 수 있다. 

 



 









(3)

그런데 우변의 두 번째 항이 충분히 작아지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식 (4)와 같이 근사화 된다. 즉, 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잉여

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값은 Alexander et al.(2000)도 

지적하였듯이, 소비자 잉여의 가능한 값 중에서 상한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

 (4)


Consumer
surplus





Price

Demand

Consumer
expenditure



Fig. 1. Demand function, consumer surplus, and 
consumer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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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사례

3-1. 소비자 잉여의 추정 사례
에너지 또는 자원 소비의 소비자 잉여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했던 시도는 국

내에서도 다양하게 있었다. 예를 들어, 유승훈․박광

섭(2006)은 서울시 가정용수 소비의 경제적 편익을 추

정하였다. 구세주․유승훈(2010)은 전국 16개 시도의 

생활용수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어승섭․유승

훈(2010)은 공업용수를 11개 세부용도별로 구분하여 

소비의 경제적 편익을 계산하였다. Lee and Yoo(2013)
는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

다. 이승재 외(2102)는 수송용 LPG의 경제적 편익을 다

룬 바 있다.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는 Yoo and Lee(2012)
의 연구에서 서울시 주택용 전력의 가격탄력성을 이

용하여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이렇게 에너지 또는 자원을 대상으로 소비의 경제

적 편익을 추정한 사례는 다수 있지만 전력에 대해서

는 주택용 전력을 대상으로 한 Yoo and Lee(2012)의 

연구만 있으며 그것도 서울시로 공간적 범위가 한정

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산업용 전력 및 일반용 전력에 대해서도 소비

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익에 대한 범용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전력의 용도를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으로 확장

하여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을 평가하고자 하며 이

러한 점은 기존 연구사례와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다. 

3-2.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수요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

화율로 나눈 것이다. 즉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는 

몇 % 변하는가를 의미한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한다면 단기와 장기를 구

분할 수 없다. 반면에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수요함

수를 추정하게 되면 모형에 따라 단기 가격탄력성과 

장기 가격탄력성을 구분하여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탄력성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구하

게 되면 식 (4)를 적용하여 소비자 잉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단기 가격탄력성과 장기 가격탄력성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통
상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특징은 고정투입요소의 

변화를 통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즉 조정이 가

능하면 장기이며 조정이 불가능하면 단기이다. 신규 

전력공급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력소

비의 경제적 편익이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는데, 통상 

신규 전력공급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신규 택지개발지구 조성 등으로 전력수요가 새

롭게 생긴 곳이다. 이러한 곳에서 전력가격 변동으로 

고정투입요소의 변화가 즉각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기

는 어렵다. 따라서 장기 탄력성보다는 단기 탄력성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선행 연구사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장기 가

격탄력성은 제외하고 단기 가격탄력성만 이용하고자 

한다. 

3-3. 주택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사례
우리나라 주택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사례로 에너지경제연구원(1996), 이종수․허은녕(1998), 
Yoo et al.(2007), 박준용 외(2011), 권오상 외(2014)
의 5가지를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요 분석결과

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가격탄력성은 모두 음수

로 추정되어 수요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으며,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은 1.0보다 작아 수요는 가격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Sources Price elasticities

에너지경제연구원(1996) -0.16

이종수․허은녕(1998) -0.641

Yoo et al.(2007) -0.246

박준용 외(2011) -0.273

권오상 외(2014) -0.338

Table 1. Previous studies on the price elasticities of residential electricity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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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산업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사례
용도별 전력수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산업용 전력에 대해서는 Table 2와 같이 4가지 연

구사례를 찾을 수 있다. 즉, 에너지경제연구원(1996), 
이종수․허은녕(1998), 박준용 외(2011), 이명헌(2014)
의 연구이다. 연구사례마다 가격탄력성의 편차가 큰 

편이다. 특히 이명헌(2014)의 연구에서는 -1.14라는 가

격 변화에 대해 수요가 탄력적임이 관측된 반면에, 이
종수․허은녕(1998), 박준용 외(2011)의 연구에서는 수

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대값이 0.1보다 작아 수요가 가

격 변화에 대해 매우 비탄력적이라 결론을 지었다. 

3-5. 일반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사례
일반용 전력에 대한 수요함수 추정 사례는 몇 개 없

으며, Table 3과 같이 박준용 외(2011)와 Lim et al.(2014)
의 2개 사례만 찾을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1996)
에서 일반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한 바 있지

만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3-6.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사례 종합화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용도별 가격

탄력성 연구사례를 종합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전

력수요의 용도별 소비자 잉여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서 발견된 수요

의 가격탄력성 자료를 한데 모아 평균값을 취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즉, 주택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평균값은 -0.332
로 추정되었는데, 이것은 Table 1에 제시된 5개 연구

결과의 평균값을 취한 것이다. 산업용 전력수요의 가

격탄력성 평균값은 -0.351로 산정되었는데 이것은 

Table 2에 제시된 4개 연구결과의 평균값을 구한 것

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평균

값은 -0.263으로 계산되었는데 Table 3에 제시된 2개 

연구결과의 평균값을 취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부호는 모

두 음수로 수요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

격탄력성의 절대값은 1.0보다 작으므로 수요가 가격

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

이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 필수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용, 주택용, 산업

용 순서로 전력수요는 가격 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ources Price elasticities

에너지경제연구원(1996) -0.02*

박준용 외(2011) -0.105

Lim et al.(2014) -0.421

* indicates the statistical insignificance at the 5% level.

Table 3. Previous studies on the price elasticities of commercial electricity demand

Sources Price elasticities

에너지경제연구원(1996) -0.150

이종수․허은녕(1998) -0.041

박준용 외(2011) -0.073

이명헌(2014) -1.140

Table 2. Previous studies on the price elasticities of industrial electricity demand

Uses Residential Industrial Commercial

Mean values -0.332 -0.351 -0.263

Table 4. Mean values of the price elasticities of electricity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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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및 시사점

4-1. 전력의 용도별 경제적 편익 추정
식 (4)와 Table 4에 제시된 정보를 결합하면 용도별 

전력의 경제적 편익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추정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수요함수의 아랫면적인 경

제적 편익은 평균가격과 소비자 잉여의 합으로 구성

된다. 2013년 기준 전력의 용도별 평균가격(원/Wh)은 

각각 127.02원, 100.70원, 121.98원이며, 2013년을 기

준으로 추정된 전력 1kWh 소비의 소비자 잉여는 각

각 191.54원, 143.44원, 231.91원이므로, 전력 1kWh 소
비의 경제적 편익은 각각 318.56원, 244.14원, 353.89
원이다. 

한편 추정된 경제적 편익은 2013년 기준이므로 소

비자 물가지수(2013년=107.67, 2014년 12월=108.82)
를 이용하여 가장 최근인 2014년 12월 기준으로 변환

할 필요가 있다. Table 5의 마지막 열에는 2014년 12
월 기준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추정치가 담

겨 있다. 즉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력 1kWh 소비

의 경제적 편익은 각각 321.96원, 246.75원, 357.67원
으로 추정되었다. 

4-2. 분석결과의 시사점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장기 투자가 요구된

다. 특히 전력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전이 

발생하면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활동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6개 발전공기업

(1개의 원자력발전 사업, 5개의 화력발전 사업자)이 생

산하는 전력이 국내 전력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

한다. 공기업은 공익성․공공성을 추구를 목적으로 하

며, 공적자본이 투입되므로,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이 평가가 필요

하며 이 중에서 비용의 평가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편익

의 평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전력의 용도

별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는 일은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연구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도이다. 
전력소비의 용도별 경제적 편익을 구한 기존 연구

사례는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전력소

비의 용도별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편익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

를 얻고자 본 논문에서는 국내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

한 문헌 검토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각 연구

결과의 평균값을 취했다. 다음으로 수요함수 접근법을 

적용하여 전력의 용도별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편익

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은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력에 대해 각

각 321.96원/kWh, 246.75원/kWh, 357.67원/kWh이었

다. 이 값을 각 용도별 평균가격에 대한 비율로 나타

내면 각각 2.5배, 2.4배, 2.9배에 달하므로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은 평균가격을 크게 상회한다. 즉 경제적 

편익의 크기는 현재의 전력가격보다 훨씬 더 큼을 알 

수 있다. 
현재 전력공급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시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을 전력소비로 인한 경제적 편익의 값으로 사용

하고 있다. 하지만 계통한계가격은 경제적 편익이 아

닌 비용을 의미한다. 게다가 2015년 2월 기준 평균 계

통한계가격은 kWh당 121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계통

한계가격을 경제적 편익의 값으로 사용하면 전력소비

의 경제적 편익을 상당하게 과소평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전력공급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에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경제적 편익 값을 활용하

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보는 전력정책 

분야의 여러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Uses Average price in 2013 
(A)

Consumer surplus in 
2013 (B)

Economic benefit in 
2013 (A+B)

Ratio of economic 
benefit to average price

Economic benefit in 
December 2014

Residential 127.02 191.54 318.56 2.5 321.96

Industrial 100.70 143.44 244.14 2.4 246.75

Commercial 121.98 231.91 353.89 2.9 357.67

Note : The value in 2014 is computed from that in 2013 using consumer price index. 

Table 5. Estimation results of economic benefits from electricity consumption (unit: won/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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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전력수급 관리의 장기

적인 관점에서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값은 투자 여

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국가전체적

인 차원에서 전력공급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필요한데 

발전공기업이 추진하는 전력공급 사업에서 투입비용

에 비해 산출, 즉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투입되는 비용보다 경제적 편

익이 크다면 그 사업의 수행은 경제성이 확보되므로 

정당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소비에 대한 경제적 

편익의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용도별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은 비상시에 

용도별 우선공급순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수요가 한정

적인 공급에 비해 지나치게 급증하면 블랙아웃을 막

기 위해 순환정전을 실시할 것인데, 어느 부문부터 공

급을 제한할지를 결정할 때 용도별 전력소비의 경제

적 편익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비상시 

전력의 제한공급이 불가피하다면 경제적 편익이 큰 

용도의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Alexander et al.(2000)의 공식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량적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가격탄력

성에 대한 추정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용도별 전력수

요함수 추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력수요함수

를 제대로 추정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선행연구사례를 종합화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

된 가격탄력성의 평균값을 취했다. 하지만 연구사례에 

따라 가격탄력성 수준의 높고 낮음이 있으며 비교적 

과거에 추정되어 현재 활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

우도 있다. 따라서 추후 해야 할 작업은 과거부터 비

교적 최근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용도별 전력수요함

수를 제대로 추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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